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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50 년 전부터 이어온 인연】 

 

 

안녕하세요. 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 입니다. 

 

지난 8 월 1 일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 「하수도 전 ’17 동경」에 

일본 하수도협회 회장으로서 출석했습니다. 

 

이 하수도 전은 일 년에 한번 민간기업의 최신기술을 한곳에 모으는 

하수도 업계 최대 이벤트로서 올해로 30 회를 맞이하였습니다. 

전시장에는 과거 10 년 중 최대인 350 개 회사와 단체,  1,102 개의 

부스가 출전되였고 전시내용도 간단한 오수처리 기술에 머물지 않고 

침수대책이나 인구 감소 사회를 고려한 친환경 에너지, 자원절약, 설비의 

노후화 대책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기술 개발에 귀중한 지혜와 노력이 

투입된 것을 실감했습니다. 

 

또한 저는 올 6 월에 선대 오쿠야마 센다이 시장에 이어 16 대 회장에 

취임했습니다만,  과거에는 오카자키 히라오 전 오카야마 시장도 회장을 

역임했다고 합니다. 

오카자키 시장님과는 지금부터 약 50 년 전의 쿠와타 중학교의 졸업식 

축하 말씀을 해주실때 뵌 이후 약 10 년 뒤 건설성 하수도기획과 재적 

시에 우연이 만나 뵐 기회가 있었고 그때부터 오카야마시청 분들과도 

친분을 맺게 되었습니다. 

 

잘해주셨던 당시의 일을 떠올리며 저도 같은 입장이 되었다는 생각이 

들어 참 묘한 인연을 느꼈습니다. 



앞으로는 오카야마시는 물론이고 전국의 하수도 정비 등에 의한 환경 

보전의 추진에도 힘을 다하고자 생각합니다. 


